
<개혁 '98 : 화학경영을 혁신하자! >

“무임승차 경영자는 물러나라! ”
한국이 왜 I M F사태를 맞이했을까?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, 가장 중요한 요인을

하나 든다면 아마도 지도층 또는 상류층으로 행세하는 자들의 무책임증을 들 수 있을 것이다.

유럽이나 미국, 일본의 지도층 또는 상류층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물려받는 대신 국난에 처했을 때

에는 앞장서 난국을 타개하고,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용감하게 궐기해 적군을 물리치거나 장렬하

게 전사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는데 기여한다. 그래서 국민들은 귀족이나 지도층의 지위와

부를 인정함은 물론 존경해마지 않는 것이다.

한국의 지도층이나 부유층은 어떠한가?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기는 커녕 군에 입대하

지 않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가리지 않음은 물론, 국난이 닥쳤을 때에는 나홀로「잘먹고 잘살기」위

해 해외도피에 여념이 없고 달러를 빼돌리기에 열중이다. 국민의 적이요, 지탄의 대상인 것이다.

이것은 재벌총수의 아들 가운데 5 5 . 8 %가 병역을 면제받아 최근 1 0년간 전국 평균 병역면제율 8 . 2 %

보다 7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 증명해주고 있다. 30대 재벌 총수의 아들 5 2명 중 병무청에서 실시

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3 4명이고 그중 5 5 . 8 %인 1 9명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았고, 면제사유는 장기

유학이 8명, 건강이상 7명, 외국시민권 소지 4명이었다.

화학재벌 중에서는 SK 회장의 장남( 3 7 )과 차남(34), 효성 회장의 장남( 3 1 )이 모두 시력이상으로 병

역을 면제받았다. 현대그룹 후계회장의 아들( 2 7 )은 수술후유증으로,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( 2 9 )을 비

롯 대림그룹 회장의 장남( 3 0 )과 차남(29), 한솔그룹 오너(고문)의 장남( 4 8 )과 3남( 4 3 )은 허리디스크

로, 새한 회장의 장남( 3 5 )과 차남( 3 4 )도 건강상의 문제로, 롯데그룹 회장의 두 아들(44, 43세)은 일본

국적을 이유로 병역의무에서 면제됐다.

일반국민의 9 2 %가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는데 재벌총수의 아들들은 절반 이상이 군대를 가지 않

은 것이다. 타당한 경우도 있겠으나, 재벌오너 아들의 병역면제율이 보통보다 7배가 넘는데 대해 어

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!

이러한 무책임한 이들이 대기업을 물려받아 경영에 나선다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.

회사를 말아먹고 국가를 부도위기로 몰고갈 것은 불문가지인 것이다. 오늘의 I M F도 재벌2세들의 무

분별하고 무책임한 경영에서 연유한 바 지대함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터이다.

따라서 재벌총수의 아들이라는 명분만을 가지고 대기업을 떠맡고,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더이

상 반복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. 회사를 말아먹는 것은 두번째이고, 또다른 I M F를 불러올 것도 자

명하기 때문이다. 화학재벌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.

현대석유화학은 8 8년 석유화학사업 참여를 선언한 이후 9 2년 제1 NCC를 가동했고, 98년 제2 NCC

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에틸렌 생산능력이 1 0 0만톤에 달하고 있다. 석유화학이 아니라 화학의「화」자

도 모르는 자들이 사업참여를 선언한 지 1 0년만에, 공장가동에 들어간지 6년만에 1 0 0만톤을 생산한

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?

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조카인 정몽혁씨가 부사장과 사장을 맡으면서 벌어진 사태이다. 물론 이현

태 전회장의「막가파」식 경영이 화근이지만 이에 동조하고 일을 벌인 것은 정몽혁씨의 무능과 무책

임의 소산일 것이다. 그 결과 부채 3조5 0 0 0억원( ? )의 거대 부실덩어리를 만들었고, IMF를 불러와 국

가를 몽땅 말아먹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. 

S K도 마찬가지이다. 최태원씨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

겠으나, 어느날 갑자기 상무자리에 앉더니 9 8년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

하고 있다.

S K는 어떠한 회사이고, 최태원씨는 누구인가. SK는 대한석유공사로 출발해 3 0여년동안 온갖 특혜와

독과점을 통해 매출액 1 0조원대의 거대회사로 발돋움한「흡혈귀」같은 존재이고, 최태원씨는 I M F를

불러온 재벌집단의 모임체 전경련 최종현 회장의 아들이면서 반란군 부두목 노태우의 사위이고, 거

액의 외화를 밀반출해 한국을 웃음거리로 만든 장본인이 아니고 그 무엇이던가.

화학저널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무임승차 2세 경영진을 조속히 정리해고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.

<화학저널 1 9 9 8 / 7 / 2 7 >


